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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사례로,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다. 가사 노동은 돌봄 노동의 한 범주로, 돌봄 노동의 

구조적 핵심은 (비)공식성에 있다. 은닉대본은 피지배자가 직접적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은 비공식성이 뚜

렷하며,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동시에 호혜적 관계가 형성, 유지된

다. 이에 대응한 공식화 요구는 비공식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의해 지연

됐으나, 타협적 접근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는 제한된 역량과 위계적 조건에도 불

구하고 은닉대본 실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행

위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와 가사노동자의 실천 간 상

호작용을 조명하며, 구조 중심과 행위자 중심 접근을 절충하는 대안적 분

석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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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도시권(이하 자카르타)1)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구조적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

자의 실천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범주에

서 논의하며, 돌봄 노동의 주요 구조적 상황인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

구성과 주요 돌봄 행위자 실천 간 상호작용을 논의한다. 특히, 가사노

동자의 실천을 피지배자의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저항을 뜻하는 은

닉대본(hidden transcript)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김정한 2020; 이영진 

2021).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된 지역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증가는 가사 노동의 외주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가사노동자의 자카르타 이주와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 연구의 주요 논점인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구조

적 재구성에 주목한다. 기존 돌봄 노동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비공식 돌

봄 노동을 공식화하여 보다 양질의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Addati 2021; Peterie 외 2024; 

Razavi 외 2010). 그러나 돌봄 노동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국면에 적응

하거나 저항하는 실천을 통해 기존의 구조와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1)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그 주변 도시인 보고르(Bogor), 
데폭(Depok), 탕그랑(Tangerang), 버카시(Bekasi)를 포함하는 자카르타 대도시권

(Jakarta Metropolitan Area)이다. 이 지역은 자카르타의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된 경

제 생활권으로 기능하며, 임금 계약 가사 노동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의 거주지와 노

동 공간도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를 넘나들며 형성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카르

타 대도시권을 사례 분석의 중심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서술의 간결성과 가독성

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카르타’라는 용어를 자카르타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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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 현장에서 가사노동자, 고용인, 공식

화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실천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고용인과 공식

화 활동가는 각각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를 상징하는 행위자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

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본 연구는 돌봄 노동 구조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에 주목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은닉대본’ 개념을 이론적 틀로 도입하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 2) 위험 회피 전략, 3) 정

치적 효과의 수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사례를 통해 사회과학의 오랜 이론

적 쟁점인 구조/행위자 중심 접근 간 절충을 모색한다. 사회 현상의 형

성과 재구성 과정에서 구조와 행위자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분법은 때로 소모적인 이론 대립으

로 비판받기도 했다(배병룡 2018; 염동훈 1997).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을 분석 대상으로, 비공식성과 공식화라는 구조

적 조건과 이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과 실천에 주목한다. 이러

한 접근은 구조와 행위가 상호 구성되며,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조가 

재생산되고 변화된다는 이중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구조화 이론에 기

반한다(기딘스 2012; 김윤태 2007; 박형준 1993; 염동훈 1997).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 방법에 기반해 진행됐다. 정성적 접근은 돌봄 

구조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돌봄 행위자들의 인식 및 실천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주요 조사 방

법은 심층 면담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4

년 8월까지 가사노동자, 고용인, 돌봄 노동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활

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총 41명이 면담에 참여했으며, 

이 중 가사노동자 17명, 고용인 21명, 활동가 3명이 포함된다. 본문에

서는 연령, 성별, 이주 배경, 교육 수준, 기술 역량 등을 기준으로 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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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 8명의 사례를 선별하여 

직접 인용했다. 개별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이후 사례 소개에서 구체적

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 돌봄 노동에 

관여하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들로 선

정됐으며, 인용된 응답은 교차 검토를 통해 특정 상황이나 관계를 대표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면담은 영어와 인도네

시아어로 진행됐으며, 발화의 의미와 맥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번역

하여 서술했다. 아울러 돌봄 현장과 공식화 운동에 대한 참여 관찰을 진

행하고, 선행 연구, 언론 보도, 정책 보고서 등을 활용한 문헌 조사도 병

행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212/002-008)와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승인 번

호: 384/KE.01/SK/06/2023)의 심의를 거쳐 수행됐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 구조적 맥락을 논의하고,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은닉대본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현황과 주요 행위자를 소개한다. 4

장은 본론으로,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 구조가 가사노동자의 

실천과 상호구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

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돌봄 노동의 구조적 배경

돌봄은 인간의 생존과 발달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사회 전반의 지

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ngland 외 2002; Folbre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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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avi 외 2010). 돌봄 노동은 이와 같은 돌봄 활동이 노동의 형태로 나

타나는 것으로,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포함하는 관계 중심적 성

격을 지닌다(Razavi 2007). 이는 단순한 상품 생산과 구별되며, 가정 내 

무급 노동, 유급 시장 노동,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Duffy 2005). 그러나 이처럼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노동임에

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며, 정당한 보

상과 인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Folbre 2006b).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의 외주화와 상품화가 심화되고 있다. 돌

봄이 무급 활동에서 유급 노동으로 전환되며, 일정한 자원을 가진 가정

이 외부 인력에게 돌봄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Mattingly 

2001). 특히 글로벌 돌봄 체인 개념은 저소득 국가 이주 여성들이 고소

득 국가에서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돌봄의 국제적 불균형과 비공식성

을 강화하는 구조를 설명한다(Hochschild 2015; ILO 2024).

돌봄 노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돌봄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가사 노동의 의미에 주목한다. 폴브르는 돌봄 노

동을 제공 대상에 따라 직접/간접 돌봄 노동(In/direct care work)으로 

분류한다. 직접 돌봄 노동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ꞏ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간접 

돌봄 노동은 청소, 요리, 세탁 등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폴브르는 간접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종종 간과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돌봄 노동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정할 것

을 제안한다(Folbre 2006a). 

이 분류 체계에서 가사 노동은 대표적인 간접 돌봄 노동으로 간주되

며, 이를 통해 가사 노동의 비가시성과 저평가 문제를 조명하고, 그 사

회ꞏ경제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azavi 외 2010). 따

라서, 가사 노동은 간접 돌봄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고유한 형태로서 별도의 문제와 조건을 수반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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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돌봄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비공식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문제와 양질의 노동(Decent work) 실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돌봄 노

동은 구두 계약, 제도적 보호의 결핍, 사회적 인정 부족 등 비공식적 조

건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쉽게 

노출된다(Addati 2021; Razavi 외 2010). 특히 여성과 이주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가사 노동 영역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분야이다(Schwiter 외 2020).

이에 따라 공식화는 비공식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다. 표준화된 고용 계약, 사회보장, 경력 개

발 기회를 포함하는 공식화 과정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

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ILO 2011; 2018; Peterie 

외 2024).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양질

의 노동을 고용 안정, 공정한 보상, 경력 개발, 삶의 질을 포함한 통합적 

개념으로 제시하며, 특히 돌봄 노동자처럼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들을 

위한 기준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Convention No. 189)을 채택하고, 가사 노동 역시 사회적ꞏ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식적 노동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

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했다(ILO 2011).

종합하자면, 가사 노동은 돌봄 노동의 한 유형으로서, 그 내재적 특

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비공식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비공식성은 

가사 노동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

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식화가 제안된다. 공식화는 양질의 돌봄 

노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논의는 비공식성과 불안정성

을 연결된 문제로 보고, 이를 공식화와 양질의 노동이라는 이상적 상태

와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구도는 돌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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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공식성과 노동 조건 간의 구조적 연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돌봄 노동이 현실에서 드러내는 복합

적이고 유동적인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설명의 한계를 노

정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구조를 경직된 

이분법으로 해석하기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의 재구성 과정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주요 행

위자들의 실천에 주목하며, 이 실천이 돌봄 노동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

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구성이 돌봄 노동의 조건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이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

을 제시한다.

2. 은닉대본

스콧(2020)은 지배와 저항의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양상을 설명하

기 위해 은닉대본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피지배 집단이 지배자의 감시

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은밀히 구성하는 저항의 언어와 실천을 의미

하며(스콧 2020, 173, 324), 구술, 몸짓, 은유, 풍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김정한 2020). 스콧은 이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정치 행위나 

조직화된 저항 중심의 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피지배자의 실천을 조

명했다.

 스콧은 이러한 은닉대본을 하부정치(Infrapolitics)의 전략으로 설명

한다(2020, 207). 하부정치는 피지배자가 공개적인 반발 없이 수행하

는 저항적 실천을 의미하며, 은닉대본은 하부정치의 핵심 양식으로 작

동한다. 공개적인 권력 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지배자는 억압적 질

서에 대해 조용한 반기를 든다. 이에 더해, 은닉대본은 반드시 조직적

이거나 의도적인 저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불평, 소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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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규칙 위반과 같은 비의도적인 행위들 역시 은닉대본의 일부가 되어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의미를 담는다(스콧 2020, 14). 

은닉대본은 억압에 대응하는 비공식적 저항의 표현으로, 공개적 상

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친밀한 관계망 속에서 공유되며 피지배 집

단의 결속과 저항 의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은닉대본은 지배자 앞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이고 대체로 순응적인 언어와 행동인 공개대본(Public 

transcript)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러나 공개대본에서의 순응은 종종 전

략적 위장이며, 그 이면에는 비판과 조롱이 은밀히 담겨 있다(스콧 

2020, 173). 피지배자는 공개대본의 틀 안에서도 상징적 신호나 위장된 

언행을 통해 은닉대본을 암시할 수 있다.

은닉대본은 특히 억압적 지배가 강력할수록 더욱 활성화된다. 전면

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지배자는 처벌의 위험을 피하면서

도 저항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은닉대본을 활용한다(스콧 2020, 69, 

150). 이러한 전략은 ‘저항의 예술(Arts of resistance)’로 기능하며, 피

지배자의 목적을 위장하고 저항 실패 시 초래될 결과를 완화하는 방식

으로 작동한다(김경필 2020).

은닉대본은 전면적이고 가시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지배 구조를 부

정하는 상상과 실천을 통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다(스콧 2020, 150; 이영진 2021). 특히 단절이나 전복이 아닌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질

서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나 반

란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닉대본 개념은 억압적 권력 질서에 대한 비가시적 저항을 분석하

는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현대 사례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

수의 연구는 공개대본을 권력에 의해 구성된 억압적 질서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지배자의 저항을 은닉대본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은

닉대본을 공적 공간에서는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사적이고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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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맥락에서는 비판, 냉소, 우회, 일탈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저항 실

천으로 해석한다(백승국 외 2024; 손주연 2022; Blyth 2019; Gaus 외 

2015; Liew 2010). 이러한 해석은 은닉대본이 직접적인 권력 도전을 수

반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지속성과 정당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편, 이은정(2024)은 공개대본을 전면적인 정치 행위로 간주하고, 

은닉대본은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공개적 저항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

략적ꞏ점진적 실천으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은닉대본과 공개대본을 상

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며, 은닉대본이 정치적 주체화 과정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마수미와 모건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지배자 또한 지배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

나지 않는 비정형적 실천을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한다(Massoumi 외 

2024).

이처럼, 현대 사례에 적용된 은닉대본 개념은 지배–피지배 구도 속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이라는 기본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그 실

천 주체, 방식, 정치적 효과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ꞏ공간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실천

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식과 실천, 그리고 그 효과에 주목하는 문제의

식을 공유하면서도, 동시대 권력관계의 복합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비판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특정 실천을 은닉대본 실천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해당 실천이 비공

식적이며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이다. 즉, 제도화되지 않

은 공간이나 사적 영역에서 저항의 방식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은밀히 

수행되는 행위에 주목한다. 둘째, 이러한 실천이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

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즉 위험 회피 전략으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지배 권력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피지배자가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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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저항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셋째, 해당 실천이 정

치적 효과, 곧 지배 질서에 대한 균열이나 재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은닉된 실천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일상적 생

존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적 질서의 변화나 구조의 재구성으로 이

어질 수 있는지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기존 이론적 정의와 동시대 사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특징을 반영하되, 개념의 적용 가

능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됐다. 

이는 은닉대본 개념의 일관되고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례에 내재한 실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

적 틀로 기능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적 조건

과 실천적 행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

로는, 돌봄 노동의 핵심 특징인 비공식성과 이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공

식화 요구 간의 긴장과 재구성 과정을 주요 구조로 설정하고, 이 과정

에 개입하는 돌봄 행위자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특히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맥락에서, 제도적 제약과 다중적 위계에 놓인 

가사노동자의 실천 양상과 의미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 구조

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해석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은닉대본 실천의 주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실천을 은닉대본으로 해석한다. 이 분석 틀

은 본 연구의 본론(제4장)에서 실증 분석의 핵심 준거로 활용된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 구조와 행위자 실천이 상호

작용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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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소개

인도네시아, 특히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도시권에서는 가사 노동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ILO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사노동자 수는 약 403

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여성은 약 300만 명으로 남성(약 103만 명)

의 약 세 배에 달한다. 아동 가사노동자는 약 8만 6천 명으로, 이는 

2008년 약 2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전체 가사노동자의 

약 4분의 3은 자바섬(Java)에 거주하며, 자카르타는 특히 가사 노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난다(ILO 2018). 아래 그림은 자바섬의 행정구역

별 가사노동자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자바 행정 구역별 1인당 가사노동자 수 

출처: ILO 2018, pp 36-37 참조하여 저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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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는 자바섬의 행정구역별 1인당 가사노동자 수를 비교한 것으

로, 자카르타의 비율이 타 지역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자카르타

가 인도네시아 내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중심지임을 시사한다. 자카르

타 내 가사노동자 수는 약 4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근 반튼(Banten)과 

서부 자바(Java Barat)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최

대 1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자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최신 통계는 부족하지만, 2010년

대 이후 자카르타 내 비공식 노동자의 수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BPS 2024), 가사노동자 역시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는 주로 비수도권 농촌 

출신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아 기원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도시

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이주하여 가사 노동과 같은 비공식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출신 이주자뿐 아니라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자카르타에서는 핵가

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정 내 가사 노동의 공백

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가사 노동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 돌

봄 시스템의 부재는 이러한 외주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며, 결과적으

로 저임금 비공식 노동에 대한 의존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일

반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관계 관리는 가정 내 여성 구성원

이 주도한다.

가사 노동의 범위는 청소, 세탁, 요리, 육아, 간병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구두 계약에 기반한 비공식적 고용 관계 하에 이루어진다. 노동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구분되며, 출퇴근형의 경우 다수의 가

정을 오가며 일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입주형 고용은 자카르타에서 보

다 전통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출퇴근형 고용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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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조의 변화와 함

께,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의 상호 선호가 반영된 결과이다.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고

용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가사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당사자인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의 상호 선

호에서도 기인한다. 가사노동자는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내 공식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비공식 노동을 

선택하며, 고용인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비공식 고용을 선호

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비공식 계약의 지속과 재생산을 가

능하게 한다.

또한 자카르타에서는 비공식 가사 노동을 제도화하려는 공식화 운

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준영 외 2023). 이 운동은 가사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

춘 엘리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기존의 비공식 고용

구조에 직ꞏ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Ⅳ. 연구 결과

1. 자카르타 가사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구성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이 핵심적 특징이다. 이 

노동 형태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보호,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연

구에서 비공식적 돌봄 노동은 갈등과 피해, 특히 가사노동자에게 집중

되는 비대칭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자카르타 사례에

서도 이러한 전제가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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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계약에서는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

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가사노동자와 고용인 간 관계에서 긴장

과 갈등, 그리고 다양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갈등은 주로 노동

의 범위와 방식, 대우 기준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

어, 가사 노동의 성과가 청결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

결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달라 고용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 결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충

돌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휴가, 성과급, 초과 근무 등과 관련한 조건들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요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만이 축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명시적 충돌로 표출되

기보다는, 상호 감내와 회피를 통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

자와 고용인 모두 갈등이 고용관계의 안정성과 기대된 효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보다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갈등과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가사노동자의 절도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

부 가사노동자가 주방용품이나 의류 등 주로 가사 노동과 관련된 물품

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경우에 따라 현금이나 귀금속을 도난하고 도

주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고용인은 가사노동자를 상시적으

로 의심하거나 감시하며, 절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

을 마련한다. 이처럼, 비공식적 고용 관계에서 절도를 둘러싼 긴장과 

고용인의 피해가 존재한다.

다른 주요 갈등, 피해 사례는 고용인의 언어ꞏ신체적 폭력이다. 다음

은 한 가사노동자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고용인의 언어 폭력에 대한 

사례이다.

그들(고용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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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예민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지적하고 화를 냅니

다…. 가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들은 좋은 사람인데 아이들이 말

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달리 예의가 없거나 함부

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면담 참여자 A; 가사노동자; 2023/12/30

위 가사노동자의 면담 답변과 같이, 고용인의 언어 폭력은 쉽게 발생

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고용인 가족 전체로부터 언어적 학대에 노

출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인의 일상적

인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체적 

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의 피해 사례를 들은 경우도 존재했다. 특

히 신체적 폭력은 주로 연령이 낮은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인들은 폭력의 존재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면담 과정에

서 가사노동자를 ‘혼낸다’, ‘가르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

사노동자를 미숙하고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

다. 이는 무의식적인 언어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고용인은 합의된 임금 지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지 않으

며, 임금 체불, 분할 지급, 미지급 등의 사례가 존재했다.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비공식ꞏ저임금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임금 관련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와 같이, 비공식적 계약 관계는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며, 특히 비공식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

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대칭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자카르타의 비공식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단순한 고용-피고용 관계

의 비대칭성을 넘어, 고용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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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관계는 고용인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형성되며, 공간의 ‘주

인’으로서 고용인은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가사노동자는 젊

은, 여성, 이주자라는 교차하는 정체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며, 이러한 권력 비대칭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구

조적 조건과 밀접히 연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사 노동은 오랜 외주

화 관행 속에서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기반으로 보호와 시혜의 논

리를 통해 정당화되어 왔으며(Elmhirst 2003), 이는 위계적이고 불평

등한 관계를 고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

역 격차는 지방 출신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카르타로 이주하게 만들

고, 이들이 비공식ꞏ저임금 노동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배경을 형성한

다(Jordhus-Lier 2017). 이처럼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중첩

되는 맥락에서,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는 이주 여성 돌봄 노동자로서 

복합적인 불안정성과 권력 불균형을 경험한다.

그러나 비공식성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고용

인과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적 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원만하고 협력적

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의 불만은 표면화하지 않고 

내재화하거나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아가, 비공식적 

계약 관계를 호혜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찰되며, 이 과정에서 고

용인의 인식과 실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의 고용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

를 가지며, 이는 주로 현실적인 고려에서 비롯된다. 가사노동자와 긴장

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노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거나 대응

해야 한다. 또한 고용 관계가 중단될 경우, 새로운 가사노동자를 고용

하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인은 가능

하면 기존의 고용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의 유지에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고용인과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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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감정적 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 사

적인 공간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

하며, 이는 가사노동자가 갖는 불안정한 정체성, 즉 어린 여성, 이주 노

동자,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복합적인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에게 혜택을 베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인의 의도와 행동은 가사노동자를 

가족의 일원처럼 여긴다는 면담 답변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집에 있으면 (가사노동자도) 가족이죠…. 저는 가사노동자가 

아프면 제 돈으로 병원에 보냅니다. 그들(가사노동자)이 돈을 내는 것

이 아니라 제가 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그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 끝낸 

이후에 우리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함께 쉬어요. 그들도 여성이고 나도 

여성이고 그들도 엄마이고 저도 엄마예요. 우리는 통하는게 있으면 함

께 얘기해요.

면담 참여자 B; 고용인; 2024/01/09

위 면담 답변에서는 고용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친밀한 돌봄 

노동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감정적 유대를 구축

하고, 이러한 유대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이어지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적 고용 관계에서 고용인은 가사노동

자를 단순한 고용 대상이 아닌 사적 관계의 일부로 인식하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물질적ꞏ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

컨대 입주 형태의 고용에서는 고용인이 가사노동자에게 숙소와 생필

품을 제공하고, 때로는 가사노동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은 저임금, 이주 노동자인 가

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호혜적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로 인해, 비공식 고용 관계는 갈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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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협력적이고 원만한 관계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으로 인한 갈

등과 피해, 특히 가사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식화 운

동이 출현했다. 이 운동은 가사 노동을 공식적인 노동 계약 체계로 편

입시켜, 가사노동자를 법적 보호와 사회 보장의 대상인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공식화 운동의 확산은 노동권

과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점차 공론화되고 심화되는 자카르

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

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당사자보다는 외부 활동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라는 점에서, 엘리트 활동가로 표현할 수 있다. 

공식화 운동은 2000년대 초반, 지역 수준에서 가사노동자의 개별 피

해 사례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전국적 연대 조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활동은 점차 개별 사례 대응을 넘어, 가사노동자 권

리보장법안 제정 요구와 같은 제도화된 정치 행위로 발전했다.

비공식적 돌봄 노동의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권리 

침해 사례는 공식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실제 정책 수용과 

제도화에는 여전히 난항이 존재한다. 엘리트 활동가들은 공식화 요구

가 수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들이 고용인의 입

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이 정책 수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공식화가 고용인

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비공식 경제에 일정 부분 의

존하고 있는 지방 정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재정적ꞏ행정적 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공식화)를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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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여깁니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습니

다…. 정당에서는 이 법안(권리보장법안)이 매력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유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가사노동자를) 다섯 명씩 고용한 고용주이

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 사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나 개인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가사노동자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중

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면담 참여자 C; 엘리트 활동가; 2023/07/08

위 활동가 면담 답변에서는 돌봄 노동의 공식화가 공적 논의의 대상

이기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며,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는 정치적ꞏ사회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

트 활동가들은 공식화 전략을 보다 타협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

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식화의 당위성과 노동권 담론을 중심으로 주

장했다면, 최근에는 가사노동자의 구체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감성

적 호소를 병행하거나, 권리보장법안의 내용 중 고용인과 산업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예: 최저임금 적용,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험 

의무화 등)을 완화 또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는 점진

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카르타의 사회ꞏ경제적 변화는 점진적인 공식화

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증가와 주거 공간 축소는 입

주형 가사노동자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

와 함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전문화ꞏ공식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 출신 직접 이주자의 감소와 함께 고용 경로가 비공식 네트워크에

서 공식적 매개체로 전환되면서, 고용인과 노동자 간의 사적 관계는 약

화 되고, 계약 기반의 공식 고용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

아는 최근 국외 이주 가사노동자 수가 급증하며 주요 송출국으로 부상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송금의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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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에서도 돌봄 노동을 권리와 보호가 요구되는 전문 노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국내외 변화는 돌봄 노동의 공식화가 사회적으로 점

차 수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틀에 

기반한 포괄적 공식화라기보다는, 사적 관계의 약화에 기인한 상대적 

공식화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공식화’는 제도

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에 저임금ꞏ불안정 노동 조건을 일정 

부분 보완해왔던 사적 관계 기반의 상호 호혜적 돌봄 구조를 약화시키

며,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

고 있다.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구성에

서 전개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비공식성으로 인한 돌봄 노동의 불

안정성을 공식화를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이 호혜적으로 유지

되거나, 불완전한 공식화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양상도 나

타난다. 이는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이 핵심 구조이긴 하나, 기존 논의

의 단선적 전제를 넘어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자카르타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구조적 재구성 과정에서, 고용인과 

엘리트 활동가는 각각 비공식성과 공식화 국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용인은 돌봄 노동의 공백을 최소 비용으로 외주화하면서, 

비공식적 계약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반면, 

엘리트 활동가는 비공식 노동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공식화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ꞏ실천적 전략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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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구조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부차적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사노동

자가 변화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제한된 역량과 다중적 위계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수행

하는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돌봄 노동의 구

조적 변화 과정에서 고용인 및 엘리트 활동가를 상대로 수행하는 실천

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하기에 앞서, 자카르타 돌봄 노동 구조에

서 이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고용 공간이 고

용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점, 이주자이자 젊은 여성으로서 피후견적 지

위에 놓여 있다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엘리트 활동가와의 관계에서도, 

이들의 높은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으로 인해 가사노동자가 이견을 제

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자카르타 

돌봄 노동 구조에서 가사노동자는 다중적인 위계 속에 위치하며, 자신

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은 직접적이기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

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다.

우선,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 계약 관계에서 갈등과 피해

를 최소화하고 고용인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

을 수행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의 원만하고 협

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사적 관계 형성을 시도하며, 이는 돌봄 노동

이 사적인 공간에서 수행되는 친밀한 노동이라는 특성과 밀접히 연관

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의 이러한 의도와 실천을 일방적으

로 수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조절한다. 다수의 가사노동자는 고용인

과의 과도한 사적 관계 형성을 경계하며, 외출이나 여행 동행, 식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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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같은 제안에 대해 완곡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과도한 

친밀감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부당한 

처우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

된다.

저는 고용인과 가족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에

게 월급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 노동자로 대우받고 

싶어요. 가족처럼 지내는 건 좋죠. 그런데 제가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고용인이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냐?”

고 하더라고요.

면담 참여자 D; 가사노동자; 2024/08/04

위 면담 답변과 같이, 가사노동자는 친밀한 관계가 착취를 정당화하

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려 한다. 동시에 고

용인의 호의가 노동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며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저는 노동자이지만, 고용인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고용인

이 도움을 줄 때 고마워요.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준 고용인도 있어요.

면담 참여자 E; 가사노동자; 2024/08/04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은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이에 대해 고용인에게 감사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호혜적 관계를 

유지한다.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은 가사노동자의 이주를 가

능하게 하고, 이주 이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

이 된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의 사적 공간에서 노동할 뿐만 아니라 함

께 생활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사적 관계를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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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다. 요약하면, 가사노동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적 관계를 받아

들이되, 과도한 사적 침투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인

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며 관

계의 경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호혜적 관계의 형성

과 유지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고용인의 실천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일부 가사노동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휴가나 임금 가

불을 요청하며, 고용인은 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지를 인식하고 원만한 

고용 관계의 유지를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

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공식적 계약 구조의 낮은 

구속력은 대체로 가사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특정 상황에

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노동자에게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가사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고용 관계를 일

방적으로 해지한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 이슬람 휴

일인 이둘 피트리(Idul Fitri)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간주되며, 이 시기

를 전후로 통상 일주일 이상의 연휴가 형성된다. 자카르타의 가사노동

자는 대다수가 비수도권 출신 이주자로, 이 시기를 활용해 고향을 방문

하며, 휴가 직전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가사노동자가 고용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이 시점은 전략적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성과급 수령 직후 고용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도 관찰된다. 이러한 행위는 비윤리적인 실

천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가사노동자가 구속력 없는 비공식 계약에서 

일방적인 피해만을 입지 않고 비공식적 계약 구조의 유연성과 허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천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천은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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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은닉대본의 세 가지 분석 기준에 부합하며, 은닉대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첫째, 고용인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완곡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며, 일

부 실천은 고용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이

루어진다. 둘째, 이는 갈등을 회피하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위험 

회피 전략으로 작동한다. 셋째, 부당한 처우를 피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

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은 은닉대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자는 공식화를 요구하는 엘리트 활동가를 상대

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전개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엘리트 활동가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의 공식화를 요구해 왔으며, 초기

의 경직된 당위적 주장들이 제도 정치권과 고용인의 저항에 부딪혀 수

용되지 않자, 타협 전략을 통해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화를 추진하

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 활동가가 공식화 요구를 주도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사노동자들이 공식화 요구의 목표와 전

략 설정,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화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는 고용인의 반대와 제

도권의 소극적 대응이라는 외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공식화에 

대한 가사노동자의 미온적 태도 또한 주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제도화가 고용인과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도화 요구에 동참하지 않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이 공식화 운동 참여를) 거절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고용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간혹 이익

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공식화 운동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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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돈을 주냐고 물어보는 가사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참여를 못하기도 합니다…. 공식화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

정하는 가사노동자도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화가 나면 해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담 참여자 F; 엘리트 활동가; 2023/01/06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식화 운동에 대해 미온적

인 태도를 보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비공식적 고용 관계가 일정 수

준의 호혜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다. 이들은 공

식화 요구를 당면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개입

으로 인식하며, 그 필요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공

식화가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

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담론이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확산되는 데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일부 가사노동자들 역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네트워크 형성이나 당면 과제 해결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래 

면담 응답에서 확인된다.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고용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에 참여하며 휴일은 어때야 하는지, 임

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사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면담 참여자 G; 가사노동자; 2023/07/02

(공식화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국회에서 오래 걸려요. 언젠가 공

식화가 될 수도 있겠죠. (공식화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트) 활동가

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도와준다고 느껴요. 가사노동자를 대신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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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들과 협상하고 있어요….가사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줘요.

면담 참여자 A; 가사노동자; 2023/12/30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공식화 자체보다는 일상에서의 현실적 문

제 해결을 위해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며, 엘리트 활동가들의 전략과 목

표에 확신하지 못하지만, 엘리트 활동가들의 입장과 노력을 인정하며, 

일정 수준의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엘리트 활동가들이 채택한 타협 전

략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당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목표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

렵다는 점을 인식한 활동가들은, 운동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점진적인 전략 조정에 나섰다.

이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잘란 틍아

(Jalan Tengah, ‘가운데 난 길’이라는 뜻으로 타협점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극적 지지자(soft advocates)

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가사노동자 공식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중요합니다.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지방 정부와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입니다.

면담 참여자 H; 엘리트 활동가; 2022/12/29

이 면담 내용은 엘리트 활동가가 기존의 전략을 조정하여, 보다 현실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공식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식화 요구의 타협 전략은 엘리트 활동가의 주체적인 전략 수

립의 결과일 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들의 우려, 무관심, 제한적 참여와 

같은 실천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산물이다. 이러한 점

에서 가사노동자들의 실천은 단순한 수동적 반응에 그치지 않으며, 공

식화 요구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한 요소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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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기존의 당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공식화 목표는 전면적

으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사노동자

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엘리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자의 실천

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동참을 유보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

나며, 때로는 가사노동자 스스로도 이를 저항의 실천으로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실천은 엘리트 활동가와의 관계 악

화나, 이들의 헌신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 비롯된 위험 

회피 전략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공식화 운동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 또한 수반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은닉대본 실천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실천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는 제한된 협상력과 다중적인 위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고용인이나 활동가의 의도에 순

응하는 듯한 태도나 완곡한 거절을 통해 대응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

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공개대본’의 형태로 작동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자신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입장을 관철하

려는 실천이 은밀하게 수행되며, 이는 ‘은닉대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천이 제한된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이고 전략적인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노동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1) 비공식적이며 비가시적인 수행, 2)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점에서 은닉대본 실천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은닉대본 실천의 세 번째 기준인 3) 정치적 효

과와도 연결된다. 가사노동자는 전면적 공식화와 제도적 권리 보장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용인과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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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엘리트 활동가가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임시 

대응을 넘어, 제한된 권력 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실천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비가시적 실천이 개인의 

대응을 넘어 집합적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실천은 주로 비의도적

으로 이루어지며, 일부는 비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

성은 해당 실천을 정치적 효과를 보장하는 대안적 실천으로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동시에, 이러한 실천은 비대칭적이고 불안

정한 지위에 놓인 가사노동자가 선택한 현실적이고 임시적인 전략으

로서, 이를 통해 오히려 구조적 문제의 존재와 그 해결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

자의 실천은 은닉대본의 개념적 기준에 부합한다. 특정 실천을 은닉대

본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즉각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나 윤리적 정당성

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피지배ꞏ피억압 집단이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

지 않고 능동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가사노동자 은닉대본 실천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분

석적 함의를 지닌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사례로, 돌

봄 노동의 구조적 재구성과 주요 돌봄 행위자의 실천을 분석했다. 자카

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된 도시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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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 지역의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범주에서 논의했다. 특히 

비공식성과 공식화를 돌봄 노동의 구조적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상

호작용하는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의 돌봄 노동 연구는 비공식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이 불안정하

게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공식성과 공식화가 이분법적으로 구

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그 경계에서 형성되는 가사노동자의 전략

적 실천에 주목했다. 은닉대본은 억압된 행위자가 공개적 저항이 아닌 

비가시적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동시에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는 

실천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틀로 활용됐다.

연구 결과,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호 호

혜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 공식화

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등장했으나, 비공식적 관계에 얽힌 다층적 이

해관계로 인해 공식화는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공식화 요구는 비공식성과 타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국내외적 환

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맥락에서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수동적ꞏ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용인과 엘리트 활동가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조정하며,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틈새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

한 관계를 조성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사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조율하며 자신

의 안정성과 이익을 도모하고, 엘리트 활동가와의 관계에서는 공식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되, 제한적 참여를 통해 권리 보장의 기

회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관찰됐다.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직접적 대립을 회피하면서, 비공식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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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

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가사노동자들은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며 돌봄 노동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

서 서로의 전략과 실천을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효과 또한 

창출했다. 이러한 실천의 성격은 은닉대본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실천은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

과 공식화 사이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전략적 대응이며, 이는 기존의 

돌봄 노동 구조에 적응하는 동시에 점진적 변화를 추동하는 이중적 성

격을 지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

계를 단선적ꞏ대립적으로 보기보다, 상호구성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

학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학적 관점에서 

돌봄 노동 연구를 새롭게 조명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다른 지역 

사례와의 비교 및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그 이론적 함의와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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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dden Transcripts of Domestic Workers in the 

Reconfiguration of Jakarta’s Care Labor Structure

Park, Junyoung
Research Fellow

Southeast Asia Cente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domestic workers in Jakarta, 

Indonesia, through the concept of the hidden transcript, focusing on 

how (in)formality in care labor is structurally reconfigured. Domestic 

labor, as a form of care work, is shaped by (in)formality as a key 

structural condition. The hidden transcript refers to the informal and 

often invisible practices through which subordinated actors navigate 

risk and pursue political effects in contexts where open resistance is 

constrained. In Jakarta, care labor remains highly informal, producing 

both precarity and reciprocal ties. While formalization has been 

demanded, progress is slow due to vested interests in informality. 

However, compromise strategies and shifting social and physical 

conditions have opened space for gradual change. In this context, 

domestic workers exercise agency through hidden transcript practices 

that mitigate harm and improve condi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nterplay between structure and practice, offering a framewor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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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s structural and agentic perspectives on care labor.

Keywords: Indonesia, Domestic Labor, Care Work, Hidden Transcript, 

Informality


